
 

 

  
  

PRESS RELEASE                                                        배포일자: 20.02.25 

현대공업, SUV 라인업 강화 

▶ 신형 쏘렌토 모델에 헤드레스트&암레스트 부품 공급 

▶ 5년 총 583억 원 매출 확보, 국내 실적 확대에 기여할 것 

 

<2020-02-25> 자동차 내장재 전문 기업 현대공업(170030, 대표이사 강현석)이 SUV 라인업 공급 

강화에 나선다. 

 

현대공업은 신형 쏘렌토 차종에 대한 신규 공급 계약을 맺고 본격 양산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공급 품목은 헤드레스트, 암레스트 등 주요 내장재 부품으로 연간 총 12만 4천대, 117억 원 

규모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583억 원 가량의 매출원 확보가 예상된다. 

 

3월 출시하는 신형 쏘렌토는 2014년 3세대 모델 출시 이후 6년 만에 선보이는 신차로, 

현대공업은 지난달 첫 공급을 시작한 ‘GV80’을 필두로, SUV 라인업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현재 코로나 여파로 전방산업이 주춤하고 있지만 기확보된 프리미엄 차종은 물론,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SUV 차종 강화를 통해 국내 시장 안정세는 꾸준히 유지될 전망이다. 

 

 

 

 

 

 

 

☎ 자료문의 

현대공업   임현재 차장   (052-278-1848) 

IR큐더스   이진영 수석   (02-6011-2000(#138)) 


